하이마트, 신지애 선수와 재계약 안한다
- 창단취지 살려 신인선수 발굴·후원에 집중키로

하이마트 홍보팀 제공 090105
문의: 골프팀 최원석 010-5381-2536
1월 5일 하이마트는 신지애 선수와 재계약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는 신지애 선수와의 그동안 관계를 고려해서 재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했었다. 그러나 신지애 선수 1명을 후원할 재원이면 유망한 신인 30여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규모다.

실제로 하이마트 골프단의 후원 원칙은  ‘신인선수를 위주로 후원하되, LPGA에 진출할 경우 미국무대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지애 선수는 이미 비회원 자격으로 3승을 한 대형선수인 만큼 초기 정착을 위한 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대형 선수를 통한 마케팅 효과보다는 ‘신인선수를 발굴, 육성해 한국여자 프로 골프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골프단 창단 취지에 충실해 제2, 제 3의 신지애를 키우는데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하이마트 골프단에 대한 고객과 골프팬들의 기대라는 판단에서다.  하이마트는 이미 올해 신인 유망주를 2명 더 추가했다.  

정병수 골프단장은 “하이마트에서 시작한 신지애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도움이 되어 참 보람되었다.” 며, “더 큰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기원한다” 말했다.  
하이마트는 2002년부터 여자프로 골프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의 프로선수를 후원하고 있다. 신지애 선수는 2006년부터 3년간 후원해왔으며 지난 2008년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됐다. (끝)
